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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당신은 이 이야기를 판매하지 않는 한 복사 
또는 인쇄할 권리가 있다. 



바디매오라는 소경이 여리고의 길
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몇몇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 
동전이나 음식 부스러기를 그에게 던져 주
었지요. 앞을 볼 수 없는 바디매오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구걸하는 것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날, 바디매오는 큰 무리의 발
걸음 소리를 듣고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곧 그 일이 뭔지 알게 되었지요. 나
사렛 예수님이 마을에 오셔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들고 있는 것이었어
요. 



“다윗의 자손, 예수
님, 저를 불쌍히 여
겨 주세요!” 바디매
오는 소리지르기 시
작했어요. 왜 그랬을
까요? 그는 주님이 
자신을 도와 줄  수 
있는 분임을 알았을

까요? 



아마 주님이 자신과 
같은 소경과  각종 병
자들을 고쳤다는 소
문을 들어서였겠죠. 

 “제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며 그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지도 모른
다고 바디매오는 
생각했어요. 예수
님이 다시는 이 
거리를 지나가지 
않을 지도 모르
니까요.  



바디매오는 예
수님을 만지려
고 안간 힘을 
써 보았지만 주
님은 너무나 많
은 사람들에 의
해 둘러 싸여 
있었어요. 



더구나 다른 사
람들이 “쉬-윗
!”하며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경고했어요.  



그러나 바디매오는 멈추지 
않고 온 힘을 다해 부르짖
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그
의 소리를 듣고 멈춰서시
더니 소경인 그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었
어요. 



사람들은 바디매오에게  
“일어나. 예수님이 너를  
부르셔.”라고 말했어요.  



바디메오는 겉옷도 던져 둔 채, 
주님께 달려 나갔어요.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셨어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많은 돈이나 좋은 옷이라고  
대답하겠어요? 과연 이것이  
바디매오가 요구한  
것이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소경이었던 바디매오는  
예수님께 금이나 좋은 옷을 구하지 않았
어요. 



그가 무엇을 원했을지 짐작이 가지 않나
요? “주님, 제 눈으로 보게 해 주세요.” 
바디메오는 간절히 보기를 원했어요. 



나무와 새 그리고 온갖 하나님의 멋진 
창조물들을 말이예요. 또한 그는 이제 
더이상 거지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
어요. “너의 시력이 회복되었다. 너의 믿
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즉시 바디매오는  
다시 볼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을  
따랐어요.  
바디매오의  
입에서는   
“위대하신  
주님, 나를  
고치셨네!” 



하는  
찬양이  
절로  
나왔지요.  
정말로  
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답니다.  



이것을 본 모든 사람
들은 주님을 찬양했  
어요. 그들은 다시 한 
 번 주님의 기적을 목  
 격한 셈이었지요. 그  
  불쌍한 소경 바디매  
            오가 이제  
            다시 보게 

 되었답니다.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요한복음 9장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130 



끝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 주고 싶어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라고 불리는 나쁜 짓들을 해 
온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뤄 

주셨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으로 가셨지요.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당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분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당장 오셔서 동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영원히 함께해 주신답니다.  



당신이 이 진실를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인 것과 인간으로 오셔서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주관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아멘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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